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踏雪夜中去 �須胡亂行

눈덮힌밤길지날때는함부로걸음을떼지말라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

오늘내가남긴발자국은뒷사람의길이되리니.

언젠가남한산성옛절터에서발굴되었다는청

허당 서산 대사 시비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이다.

시대를넘나드는좌우명이다. 

남한산(南漢山)은안성칠장산에서금북정맥과

갈라져 북상한 한남정맥이 한강을 저만큼 내려

다보며 솟구친 산이다. 이 산의 마루금을 이는 남

한산성은인조때인1624년, 후금(청나라)의침입

에 대응하고자 옛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한 것이

다. 벽암(碧岩) 대사가 이회(�晦)장군과 함께 승

군들을동원해2년만에축성했다. 

성 안에는 축성 전에 있었던 망월사와 옥정사

2개의 사찰과 축성과 함께 창건된 7개의 사찰이

있었다. 그 가운데 장경사만 옛 터에 모습을 지키

고 있을 뿐, 나머지는 자리를 옮겨지어졌거나 아

직도 주춧돌로 남아있다. 이번에 국청사, 옥정사

지, 망월사, 장경사, 개원사주변을돌아보았다. 

종로 네거리에서 침괘정 옆을 지나면 새로 복

원된 행궁이 자리하고 있다. 행궁 위쪽으로는 우

람한장송(長松)들이넓게포진하고있다. 

남한산의 상징인 소나무 숲은 수령이 70�90년

생에 이르는 노장목으로, 모두가 일제강점으로 나

라를잃은후에태어난나무들이다. 주인이쫓겨난

땅에서도저리굳건하게자랄수있었던것은오직

산성마을사람들의정성덕분이다. 당시마을주민

303명이벌채를금지하는금림조합을만들어숲을

정성들여보호했다. 행궁터옆에갑술년(1934)에세

운‘금림조합불망비(禁林組合不忘碑)’가서있다.

남한산의 소나무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소나무 품종 가운데 중남부고지형에 속한다. 이

형질의 소나무는 평안남도에서 전라남도에 걸친

내륙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줄기에 붉은 기운이 돌며, 가지가 마치 우산처럼

위에서무성하게펼쳐져있다. 

그러나남한산소나무는지금위기에처해있다.

어린 소나무들이 송송 자라주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생태적 천이(遷移)에 따라 참나무

와 같은 활엽수들의 도전이 거세다. 이 소나무 숲

을지켜내자면하는수없이인간의간섭이필요하

다. 지난해부터 당국이 소나무들을 위협하는 활엽

수경합목들을제거해주고있다. 그리고어린솔들

이 자라는 데 필요한 임상의 채광을 위해 일부 소

나무의무성한가지들도함께쳐주고있다. 

그러나 소나무만을 위한 관리는 또 다른 문제

를 안고 있다. 소나무 아래 관목과 아교목들을 모

두 제거해버리면 곤충과 조류와 포유류 같은 동

물들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그들의 공간이 없

어져버린다. 

서문에서 북문을 거쳐 벌봉에 이르는 성곽은

당시 벽암대사의 지휘 아래 우리 승군들이 쌓은

것이다. 성곽을 따라 계속 가면 벌봉[峰岩]에 이

른다. 다산 정약용이 당시 벌봉에 있었던 동림사

(東林寺)에서 <맹자(孟子)>를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동림사가 폐사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옛 일 같지는 않다. 등산객들은 벌봉에서 장경

사까지 이어진 성곽을 따라 하산한다. 그 덕분에

사람 발길이 끊어진 장경사 뒤쪽 구역은 하늘이

보이지않을정도로활엽수들이빼곡하다. 

남한산성은산새들의성이라고할정도로다양

한 산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박새류, 직박구리류

를 비롯해 노랑턱멧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어치,

까마귀, 양진이, 꿩, 들꿩 등등이 모두 이 지역에

서식하는조류들이다.

들꿩은인적드문산속의활엽수림에서생활한

다. 낙엽과 비슷한 바탕색깔에 어두운 흑갈색 얼

룩무늬가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주위에 기

척이 나면 나뭇가지를 횃대 삼아 올라앉아서 꼼

짝하지 않는다. 숲바닥을 걸어 다니며 낙엽더미

를 헤쳐서 그 안에 숨은 벌레나 열매들을 먹는 것

도 닭을 닮았고, 번식기에는 암컷이 병아리들을

여기저기몰고다니는습성도닭과흡사하다. 

장경사 주변의 식생은 원래 있던 소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신갈나무와 굴참나무가 자연스레 들

어섰고, 지금은서어나무와물푸레나무를중심으

로 극상림을 이루어가고 있다. 남한산 전체로 보

면, 신갈나무군집, 굴참나무군집, 서어나무군집,

물푸레나무군집 등의 면적비율은 47.13%로 소

나무 군집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

다. 장경사를 비롯하여 망월사와 현절사 일대의

숲이그것을잘보여주고있다. 

남한산성에서는장경사앉은자리가가장양명

하다. 시원히 열린 시야 저만큼 성곽이 지나가고,

덩굴식물인 사위질빵이 성곽에 올라가 있다. 줄

기와 잎은 이미 시들고 씨앗만 여기저기 엉켜 있

다. 꽃이 시든 자리에 맺힌 하얀 씨앗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 바람에 불면 부드러운 솜털이 씨앗

을멀리옮겨준다.  

장경사에서 망월사 가는 길은 지반이 약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비탈에

물오리나무들이눈에많이들어온다. 물오리나무

는 이름 그대로 비교적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

다. 한때 산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많이 심었다,

장경사와 망월사 주변에서 관찰되는 물오리나무

도 모두 인공 식재된 것들이다. 가지가 떨어진 자

리가마치사람의눈모양같아서재미있다.

망월사(望月寺)는 축성 전부터 있었지만, 오래

전에 소실되고 지금의 망월사는 옛 터에 다시 지

은 절이다. 다만, 군데군데 옛 축대가 남아있어서

옛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주변식생은 장경사와

마찬가지로 신갈나무 등을 중심으로 한 활엽수

가우점하고있다. 

망월사를내려오면동문밖으로산성천이흐르

고 있다. 한때는 산성마을과 식당촌에서 쏟아내

는 생활하수로 크게 오염되었으나, 근래 위쪽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계곡 생태계를 되살려 놓

았다.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장경사와 망월사 주

변으로까지날아다닌다.

개원사(開元寺)는도총섭이머무르며승군을지

휘하던 남한치영(緇營)의 본부였다. 동문에서 걸

어서10여분거리에있다. 옛절은30년전화재로

없어지고, 지금은그터에새절이들어서있다. 

개원사에서 남장대 옛 터에 이르는 지역은 신

갈나무 등 활엽수가 우점하는 혼효림지대이다.

원래는 이 지역도 소나무가 울창했으나, 30년 전

솔잎흑파리의 대공습을 받아 소나무 숲이 일시

에 망가져버렸다. 지금은 겨우 노송 몇 그루만 살

아남아있다. 개원사-남장대지역의 가을 단풍이

다른어느곳보다아름다운것도그때문이다. 

개원사의본전인대각전(大覺殿)은시멘트벽이

다.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닥도 온통 시멘트로 미

장판을 만들었다. 시멘트가 아무리 싸고 편리하

다해도 이건 분명 바람직한 전통불사가 아니다.

생태적으로도문제가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활엽수 도전에 소나무 숲 위기

성안 9개 사찰 중 장경사만 옛모습 온전

들꿩, 어치, 노랑턱멧새 등 산새들의 城

(36) 남한산성 장경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들꿩은인적드문산속의활엽수림에서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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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용 전선 케이블”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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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만월등

공단등(비단등)

종 등

팔모접등팔모조립등


